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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2013. 4. 4. 새벽 6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

향소 천막을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하였다.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

련하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린 것이다. 당시 분향소

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

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한다. 중구청은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농성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흙을 깔고 화단

을 만들어 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중구청이 사

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강제 철거를 준비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구청은 이번 강제 철거를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고 강변할 지 모르나, 중구청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대집행장의 대상물이었던 대한문 앞 천막 3개동은 지난 3월 한 

노숙인의 방화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오늘 강제 철거된 분향소는 그 후 새로이 설

치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구청은 종전에 밟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새로 설치된 천

막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신중하게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 우리 모임이 판단하기로는 종전 행정대집행 절차의 

대상물이 화재로 소멸된 이상 그 후 새로 설치된 천막에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밞지 않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강제철거가 법적으로 유

효한 행정대집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우리 모임은 중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하

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대상으로 하



는 행정대집행으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분향소 안에 

있던 3명의 해고노동자를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그 자체가 불법한 행위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23명의 사

회적 죽음이 있었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

들이 아픔을 기억하고 고인들을 추모하고자 대한문 앞을 지켜왔다. 그리고 제주해

군기지 문제, 핵발전소문제, 용산재개발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 분향소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공간이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울려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를 철

저히 무시하고 외면하였다. 이번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는 행정대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오늘 새벽 이루어진 중구청의 기습적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3. 4.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 주 영


